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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50년사를 발간하며

‘산업미생물학회’라는 이름으로 창립한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가 올해로 50살을 맞이하게 되었습

니다. 

지금(只今)의 우리 학회의 위상은 학회 정관 제1장 1조에 명기된 설립 목적, 즉,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미생물(공)학, 생명공학 및 관련 융합

분야에 관한 이론과 기술을 연구 발전시켜 보급하며 나아가 이들의 학술과 기술의 진흥으로 산학협동 

및 국민생활의 과학화에 이바지함”에 철저하게 근거하여, 5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선배, 동료, 후배 회

원들께서 일구어 놓으신 학술활동의 결과물이라 생각합니다. 

2023년 시점에서 반백년 학회의 여정을 기억하고 서술하기 위하여, ‘50주년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많은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인간에게 기억이란 탈색되고 윤색되면서 선택적으로 저장되는 것”이

라고 합니다만, 나름 “다르게 적힌 서로의 추억”을 모아 이렇게 ‘50주년사’라는 책자를 발간하였습니

다. 

“미래의 꿈은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유래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학회의 지난 발자취에 대한 정확하고 

적절한 서술이 앞으로의 우리 학회를 예측하고 설정하는 잣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렇듯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주는 학회 50년사 발간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켜켜이 쌓여온 기

억의 엄중한 무게로 인한 ‘구심력’에 끌려 과거에 안주하지 않으면서, 그러나 미래의 꿈을 향한 들뜸

으로 인한 ‘원심력’에 튕겨 학회가 가야 할 본연의 궤도를 이탈하지 않는 균형을 갖춘 범위에서 새롭

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학회의 앞날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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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회장 및 간사장 등으로 구성된 ‘50주년 준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50년사 발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홍순광 위원장 그리고 사무국 임직원께 우리 학회 회원을 대표하여 감사 인사를 드립

니다.

(사)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43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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